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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인터넷산업이 가파른 성장 곡선을 타고 대안언론이 
범람하는 오늘날 오래된 인쇄매체 ‘신문’은 어떤 존재인가? 신문은 
과거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가장 직접적인 
매체로 각광받았다. 다양한 미디어가 쏟아지면서 신문의 공신력에 
의문을 표하는 제스처가 많아졌다. 어떤 순간 ‘진실의 목소리’라 
여겨졌던 뉴스의 가치는 박탈당하고, 진실은 왜곡되기까지 한다. 
퍼스널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토론과 
주관적인 견해 속에서 논쟁의 시발점과 사실은 진위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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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신문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차가운 시선>전은 
7명의 작가가 바라본 우리 시대 신문의 역할과 범주를 예술적 
시각에서 조망한다. 신문을 통한 ‘세상 읽기의 오류’를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다룬 사진 드로잉 만화 페인팅 설치 미디어 작품 20여 
점이 전시된다. 본 전시는 동시대의 언론의 자유와 품위, 사명과 
책임에 대해 되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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